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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6~9/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칸니 명상 : 아나빠나삿띠와 위빳사나수행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3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무진 황경환 현대불교신문

4 정선 맛지마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9 정혜결사문 : 선정과 지혜로 세상을 밝혀야 보조지눌/원순스님 법공양

10 방거사 어록 시 역주(선어록총서3) 강승욱 운주사

암울한 시대서 미래 밝힌 선승 ‘한암’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암 스님(1876~1951·사진)에 대한 최

초 박사 논문인 자현 스님의 ‘시대를 초월

한 성자, 한암’이 책으로 출간됐다. 

책은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종

합적이면서 입체적인 연구 결과로, 선사로

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사상을 

검토하고, 이의 확장적인 실천으로서의 교

육론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에서 한암 스님을 

조명한다.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서술 방향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토대 위에

서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과 이증(理證)을 

통해 한암 스님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요

약ㆍ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한암 스님의 선사상에 대해 

다뤘다. 제1절에서는 한암 스님의 자전적 

구도기인 〈일생패궐〉을 통해 한암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와 과정을 종합적

으로 점검하고 그 특징을 도출했다. 

제2절에서는 한암 스님의 선 관련 문헌 

중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단연 압권이라

고 할 수 있는 〈선문답 21조〉를 살펴본다. 

〈선문답 21조〉는 1922년 한암 스님이 건

봉사 만일원 선원의 주실[조실]로 초빙되

어 동안거를 날 때, 열중이었던 미우 이력

과 문답한 내용이다. 이 문건이 중요한 이

유는 21조 중 전10조에서 선수행과 관련된 

체계를 정립하려는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후10조에서는 여말 나옹 혜근의 〈공

부십절목〉이라는 선수행의 체계에 대한 물

음에 한암 스님이 답변하는 구조다. 제3장

의 마무리는 한암 스님의 계율 관련 문건인 

〈계잠(戒箴)〉에 대한 검토다. 〈계잠〉에서

의 ‘잠(箴)’이란 유교의 선비들이 스스로

를 경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붙여 놓은 잠

언과 같은 문건이다. 한암 스님은 이를 〈계

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한암 스님의 청

정한 율행 및 이의 지향을 알 수 있는 부분

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한암 스님의 교육론

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이 부분은 동시

대의 다른 고승들과 변별되는 한암만의 특

징인 동시에 본 연구가 교육학 논문이라는 

점에서 필연성을 내포하는 측면이다. 

한암 스님의 교육관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초조론(종조론)의 주장에 

대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암 스님은 홍주종

을 주장하지만 한국 선불교 안에서는 사굴

산문의 지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한암 스님이 종조론을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육조단경〉 및 이통현의 〈신화엄경

론〉 강조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한암의 교육관 형성 및 이

의 현실적인 구체화와 관련해서 한암의 

내원선원 주석과 〈승가오칙〉에 대해서 조

명한다. 

제4장의 마무리는 한암 스님의 일생에서 

가장 뚜렷한 교육자의 모습과 교육적인 형

태를 통해서 교육사상을 알 수 있는 삼본사

승려연합수련소이다. 일제의 심전개발운

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강원도 불교와 관

련해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삼본사승려연

합수련소 즉 삼본사수련소이다.

한암 스님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마지막 제자로서 일제강점기와 한

국전쟁의 암울한 시대에서 총 4차례 교정

과 종정으로 추대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힌 선승이다. 이런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

해 한암 스님은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 계몽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로써 한암 스님만의 선사상과 교육철

학이 확립됐으며 이는 1941년에 창종되는 

조선불교조계종에 반영되고 오늘날의 대

한불교조계종으로까지 일정 부분 연결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암 스님에 

대한 연구는 곧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한국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자현 스님은 동국대학교 강의전담

교수와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

다.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로

서 교학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월정

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교신

문 논설위원,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

하이 푸단대학교 객원교수, 문화재청 전문

위원(동산분과) 등을 맡고 있다. 한국·인

도·중국·일본과 관련된 160여 편의 논

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수록했으며, 

〈불교사 100 장면〉, 〈한국 선불교의 원류 

지공과 나옹 연구〉 등 40여 권의 저서를 펴

냈다. 2019년 불교출판문화상을 비롯해 다

수 수상했다. 

인류학으로 바라본 한국 범패는?

‘인류학으로 바라본 음악의 세계’ 1권 〈문명과 음악〉에 이은 2권 

〈문화와 음악〉이다. 문화적 토양이 어떻게 음악의 선율ㆍ리듬ㆍ예

술이 되는지를 들여다본다. 

1권과 같은 대 주제에서 시작하지만 과정은 다르다. 1권에서 다가

가지 못한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문화적 DNA가 다른 지구촌

의 종교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어 왔는지

를 인류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1권에서는 인류문명의 시작부터 문화

시대까지 포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음악적 실체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2권인 〈문화와 음악〉에서는 실제 음

악을 현미경의 렌즈로 들여다보듯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범패와 산

조다. 범패는 현존하는 한국전통음악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산조는 가장 한국적인 예술성을 지닌 음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으레 율조와 함께 전파되는 것이므로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올 때부터 범패에 대한 탐구도 있었겠지만 근세기 한국의 범패

연구는 주로 오선보 채보와 악조 파악에 머물러 왔다.” 저자는 위 사

실에서 ‘범패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품기 시작했으며, 책 〈문명

과 음악〉을 통해 지구촌 종교음악과 한국의 범패가 어떤 관계를 지

니고 있는지를 인류학적 관점으로 풀어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확

대되어 음악적 실체에서 다소 멀어진 텍스트가 됐다. 2권 〈문화와 

음악〉에서는 이들 음악을 줌인하여 선율 전환 방법인 변조ㆍ전선

법ㆍ전조의 과정을 범패ㆍ그레고리오 성가ㆍ산조를 통해 비교 분석

했다. 또한 음악의 토양인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공자들

을 위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망원렌즈에서 현미경으로 초점을 좁혀

가고 있다. 

책은 서양의 종교음악과 중세음악 이해의 탄탄한 기반 위에 우리

음악의 원리를 터득해 온 저자의 경험을 살려 한국전통음악을 인류 

보편적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소통을 위해 국악은 서양음악 전공자들이 이해

하기 쉽도록 했으며, 서양음악은 국악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와 서술 방식을 바꾸어 설명했다.

가야금의 조현표와 실음의 관계, 다른 악기와의 합주를 위한 음악 

어법의 면밀한 세계를 조명했으며, 국악개론이나 총론에서 말하는 

범패의 정의가 실제 악곡의 느낌과 괴리가 있음을 역사적 전개와 문

화적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 윤소희는 부산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 한양대학교에서 음

악인류학 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위덕대학교 연구교수다. 〈불교성악 

작곡집〉,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 대담집〉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박재완	기자

한암 관련 최초 박사 논문 책으로

생애와 사상 종합적·입체적 연구

선불교 중흥조 경허 마지막 제자

일제·한국 전쟁 암울한 시대서

승가교육 이끌며 禪戒一致의 삶

확고한 선사상과 교육철학 확립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 

조계종의 초석을 정립하다 
자현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3만원

문화와 음악  
윤소희	지음	/	맵씨터	펴냄	/	4만2천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 6 차 크 라  젠 에 너 지  음 악 치 료  명 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 
                    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2015년 8월 4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2017년 1월 9일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 원 계 좌  :  국 민 은 행  ( 3 7 1 1 0 1 - 0 4 - 1 2 0 5 8 6  박 성 호 )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아나빠나사띠숫타)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
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了義
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
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
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
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
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
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
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
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
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
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
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不許.


